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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a smoking cessation program on the 
amount of smoking and nicotine dependence and the 
self-efficacy of smoking cessation for smoking workers. 
Methods: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was 38 
smokers and was divided into two: 16 smokers were 
placed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2 in the 
control group.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was used. The smoking cessation 
program consisted of two sessions and was implemented 
for two hours daily for five days. Data was analyzed 
by using the SPSS/WIN 11.0 program with χ2-test, 
t-test or Mann-Whitney U and ANCOVA. Results: 
After the treatment, those belonging to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decreased amount of 
smoking, a decreased nicotine dependency and increased 
self-efficac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 smoking cessation program was effective for 
diminishing the amount of smoking, decreasing nicotine 
dependence and improving self-efficacy. Therefore, this 
program is recommended as a smoking cessation 
strategy for adult smokers.

Key words : Worker, Smoking, Smoking cessation, 

Nicotine dependence, Self-efficacy

서    론

연구의 필요성

흡연은 질병발생과 사망률을 높이는 주 건강위험요인으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 구강 등 여러 기관의 암뿐 아

니라 만성 폐질환,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

의 발생빈도가 높다고 보고되어왔다(Burns, 2001). 이렇게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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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되면

서 우리나라 20세 이상인 남자 흡연률이 1980년에 79.3%에서 

1999년 65.1%, 2006년 말 44.1%로 상당히 감소하여 왔지만, 

미국(22.6%), 영국(26%) 등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

이다(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 Health, 2006).

이에 국가가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흡연률을 낮추려는 

노력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으나, 금연 성공률이 높지 않은 편

이다(Chang & Park, 2001). 흡연자의 경우 60%-92%가 금연할 

의사를 갖고 있지만, 흡연의 의존성과 의지력의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금연이 힘들기 때문이다(Ann, 2003; Chang & Park, 

2001; Doll, 1988; Kim, 1991).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흡연

자들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더욱 관심을 갖고, 간접흡연의 피

해로 인한 주위 시선에도 신경이 쓰여 금연을 원하지만, 금단

증상과 장기간의 흡연이 흡연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 더욱 어

렵다(Doll, 1988). 실제 금연을 시도했던 흡연자의 경우 1년 

후까지 금연을 지속한 자가 약 5%로 낮은 것을 볼 때, 금연

은 시작보다 유지가 더욱 힘들다(Fiore et al., 1990).

따라서 금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내용은 지식

뿐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있도록 지식중심의 이론교육에 실

천중심의 행동실습으로 구성해야 한다(Diclemente, Prochaska, 

& Giberini, 1985; Kim, 2000). 그리고 장기간의 금연을 위해

서 흡연유혹 상황이 있을 때 자신의 흡연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므로 자신의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을 포함해야 한다(Diclemente, Prochaska, & Giberini, 1985; 

Kim, 2000).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금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보고된 지식과 행동사이를 매개하는 자기준거적 사고 

변수는 자아효능감이이었다(Velicer, Diclemente, Rossi, & 

Prochaska, 1990). 성취경험, 대리경험 및 설득으로 구성된 자

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택하고 그 행동을 얼마나 많이 그리

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써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금연 자기효능감이 높으며(Park, 

Kang & Kim, 2006)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방향으

로 행동변화를 일으키므로(Shin, 1997) 금연을 힘들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자기효능감 강화는 금연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에 2002년(Hyun & Jung)이후 금연프로그램에 자기효능감

을 포함시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중등

이상 학생들이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Choi, 2003; 

Cinciripini, Cinciripini, Wallfisch, Haque, & Van-Vunakis, 1996; 

Guilliver, 1995; Hyun & Jung, 2002; Lee, Kang, Lee, & Lee, 

2001). 하지만 사회에서 직장은 흡연 전파의 장소 일 뿐 아니

라 금연 확산의 요지이기도 하므로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도 중요한데, 국내외 연구 중 직장근로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는 7-10%정도로 저조한 편이다(Hyun & Jung,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금연교육과 자기효능감을 강

화시키기 위해 개발한 금연프로그램을 흡연근로자에게 실시하

여 대상자의 흡연량과 니코틴의존도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흡연근로자를 대상으로 금연프로그램이 대상자의 

흡연량과 니코틴 의존도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금연프로그램이 흡연근로자의 흡연량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

한다.

• 금연프로그램이 흡연근로자의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효과

를 규명한다.

• 금연프로그램이 흡연근로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금연프로그램이 흡연근로자의 흡연량, 니코틴 의

존도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

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G광역시에 위치한 두 곳의 산업장에 근무하는 

흡연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표출하

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5일 동안 근무시간 후 금연교실이 이

루어져야 하는 실험처치의 실행상 어려움이 있어 출퇴근시간

이 좀 더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 L산업장을 실험군으로 선정

하였으며, 대조군은 실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수와 

산업장 환경 등 시스템이 비교적 유사한 S산업장에 근무하는 

흡연근로자를 선정하였다. 연구표본 크기는 Cohen의 공식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05, 검정력(1-β) 80%, 효과크기(d) 0.63

을 적용할 때 n=19가 되므로 대상자 수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각각 19명이다. 이에 초기대상자는 연구기간 중 탈락률을 고

려하여 실험군 23명, 대조군 23명을 임의표출 하였으나 실험

군에서 7명, 대조군에서 1명이 중도 탈락하여 최종 연구대상

자는 실험군 16명, 대조군 22명이었다. 실험군의 탈락률이 높

은 이유는 5일 금연교실이 직장 일과를 마친 오후 5시 30분

부터 2시간 동안 매일 진행되어 일부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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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다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연구 진행

 금연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본 연구를 위해 개발한 금연프로그램은 흡연관련 일반적인 

교육과 흡연유혹 상황시 자기효능감을 강화로 자기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량은 10시간으

로 계획하고 매일 이론 1시간, 활동 1시간으로 내용을 배분하

여 개발하였다.

일반적인 교육은 흡연의 해악성과 간접흡연의 영향 등을 

비디오와 파워포인트로 제작하여 빔 프로젝터를 활용하여 시

청각 교육하고, 스모키 인형을 사용한 직접실험을 통해 흡연

의 직간접 피해를 가시적으로 느끼도록 하였다. 자기효능감 

강화 금연프로그램은 자기효능 정보 근원 중 성취경험은 강

의와 소그룹지도를 통한 자기주장훈련과 흡연거절방법, 매일 

금연법, 금연보조방법의 직접시범 등 단계별 과제를 통해 경

험하도록 하였다. 대리경험은 직장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상황, 

주위 자극상황에서 자기조절에 성공하는 비디오를 보도록 하

였고, 금연으로 인한 갈등상황의 역할극과 금연에 성공한 직

장동료의 경험담을 듣도록 하였다. 설득은 흡연에 대한 잘못

된 지식이나 내용을 설명해주고 금연격려문과 금연일지 작성

법의 활용으로 자기조절 전략을 위한 소그룹 토론을 실시하

고, 매일 금연서약서와 금연구호를 읽고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금연결심을 강화시키는 개인별 자기조절 전략을 재확인하여 

확신시키고 지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한 장소에서 모여 집단적인 방법으로 운영

하였으며, 소요시간은 1일 2시간씩 총 5일이었다. 대상자에게

는 프로그램 운영시 10분간 휴식시간을 주고, 휴식시간에는 

간식을 제공하였다. 교육장소는 소그룹 토의가 가능한 교육실

을 임시로 ‘금연교실’로 명명하고 진행하였으며, 교육매체로 

금연교육 교재와 비디오, 프로젝터, 노트북, 실험도구 등을 구

비하여 교육시 활용하였다.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11월 6일부터 

2006년 12월 20일까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사전측정, 실험처치, 사후측정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대상자의 사전사후조사는 해당 산업체에

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교육실에서 본 연구팀이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진행에 대해 설

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로 프로그램 실시 전

에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흡연량, 니코틴 의존도, 자기효능

을 묻는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실험군에게는 금연

프로그램에 따라 5일 동안 교육하였으며, 대조군에게는 일반

적 금연내용 소책자만 드렸다. 사후조사는 프로그램 운영한 

다음 주에 흡연량, 니코틴의존도, 자기효능을 묻는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연구 도구

 흡연량

흡연량은 “일일에 평균 몇 개비의 담배를 피우십니까?(꽁초

는 1개비로 계산)를 묻는 질문에 대상자가 자가 보고한 것을 

평가한 것으로, 흡연개비수가 많을수록 흡연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니코틴 의존도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는 

Fagerstrom과 Schneider(1989)가 개발한 니코틴 의존도 측정도

구(Fagerstrom Tolerance Questionnaire, FTQ)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5문항은 2점 척

도로 각 문항은 0점에서 1점 범위이고 3문항은 3점 척도로서 

각 문항은 0점에서 2점 척도로 구성되어 문항점수를 모두 합

하면 0-11점 범위이며, 7점 이상은 니코틴의존도가 강함을 의

미한다. Fagerstrom과 Schneider(198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5이었다.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는 Diclemente, 

Prochaska와 Giberini(1985)가 개발한 Smoking Abstinence Self 

Efficacy(SASE)를 Kim(2000)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각 흡연유혹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이라는 

흡연자의 자신감을 사정하는 것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자신이 없다’ 1점에서부터 ‘매우 자신이 있다’를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Diclemente 등(198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8이었고, Kim(200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7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1.0 PC+를 이용

하여 Kolmogonov-Smirnov test로 정규성 여부를 확인한 후 검

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0.05수준에서 채

택하였다.

•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χ2- 

test 또는 t-test로 분석하고, 종속변수들의 동질성 검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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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Categories
Exp(n=16)

N(%) or M±SD  

Cont(n=22)

N(%) or M±SD 
χ2 or t p

Age(year) 31.69 ± 5.13 33.45 ± 4.52 1.121 .27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Over university

 5(31.3)
 1( 6.2)
 9(56.3)
 1( 6.2)

 6(27.3)
 6(27.3)
 9(40.9)
 1( 4.5)

2.784 .426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0(55.6)
 6(44.4)

 8(36.4)
14(63.6) 2.538 .111

Drinking(frequency) None
1-3/month 
1-3/week 
4 and above/week

1( 6.3)
6(37.4)
8(50.0)
1( 6.3)

0( 0.0)
 9(40.9)
12(54.6)
 1( 4.5)

1.490 .685

Age of starting smoking(year) 20.31 ± 1.73 19.56 ± 2.45 1.117 .272
Period of smoking(year) 12.46 ± 4.47 11.63 ± 5.02 .537 .595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Have
Have not

18(81.8)
 4(18.2)

12(75.0)
 4(25.0) .259 .611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education

Have
Have not

17(77.3)
5(22.7)

8(50.0)
8(50.0) 3.061 .080

Stages of change in smoking 
  cessation

Precontemplation
Contemplation
Preparation

1( 6.3)
5(31.3)

10(62.5)

8(36.4)
13(59.1)
 1( 4.5)

15.81 .000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t-test 또는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 프로그램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검증은 ANCOVA로 분석하

였다.

연구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 할당하지 못함으

로써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 대상자의 참여 동

기와 같은 외생변수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연구기간 중 프로

그램을 실시한 기관의 특성상 연구대상자가 다른 금연 활동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2.57세였으며, 교육정도는 전문대이상을 졸업한 사람이 실험

군은 69.7%, 대조군은 62.7%였다. 결혼상태에서는 미혼이 실

험군은 55.6%, 대조군은 36.4%였으며, 음주는 실험군 의 

50.0%, 대조군의 54.6%가 일주일 1-3회 마신다고 하였으며 

가장 많았다. 흡연관련 특성에서 흡연을 시작한 연령은 실험

군과 대조군 모두 평균 20세였으며 흡연기간은 평균 12년이

었다. 금연경험과 금연교육경험을 가진 실험군은 각각 81.8%, 

77.3%이었고, 대조군은 각각 75.0%, 50.0%이었다. 금연단계를 

보면, 실험군은 준비단계가 62.5%로 가장 많았으며, 대조군은 

계획단계가 59.1%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5% 유의수준에

서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음주, 흡연시작 연령, 금연경험, 

금연교육경험은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하였으나, 금연단계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흡연량, 니코틴의존도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실험

군과 대조군의 사전조사의 동질성 검증은<Table 2>와 같다. 

흡연량 평균 점수는 실험군은 11.63점이었고 대조군은 14.50

점이었다. 니코틴 의존도 평균 점수는 실험군 2.63점, 대조군 

3.77점이었고, 자기효능감 평균점수는 실험군 61.31점, 대조군 

55.45이었다.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흡연량과 자기효능

감은 두 군 간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함을 보였으나, 니코틴 의존도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4).

금연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금연프로그램이 흡연근로자의 흡연량과 니코틴의존도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7(7), 2007년 12월 1077

<Table 3> Comparison of pretest and post test amount of smoking and nicotine dependence and  self efficacy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by ANCOVA

Variables
Exp.(n=16)

M±SD 

Cont.(n=22)

M±SD 
F p

Amount of smoking
(piece/daily)

Pretest
Post test

11.63 ± 4.70
 3.56 ± 2.92

14.50 ± 4.66
14.73 ± 5.02 39.64 0.000

Nicotine dependence Pretest
Post test

 2.63 ± 1.41
 1.44 ± 1.55

 3.77 ± 1.31
 3.45 ± 1.34  8.60 0.000

Self efficacy Pretest
Post test

61.31 ±11.82
82.25 ±14.19

55.45 ± 7.77
57.14 ± 8.70 27.43 0.000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Table 2>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Exp.(n=16)

M±SD 

Cont.(n=22)

M±SD 
t or Z p

Amount of smoking
  (piece/daily)

11.63 ± 4.70 14.50 ± 4.66 -1.939 .060

Nicotine dependence  2.63 ± 1.41  3.77 ± 1.31  2.587 .014
Self efficacy 61.31 ±11.82 55.45 ± 7.77 -1.844 .073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금연프로그램이 흡연량에 미치는 효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조사 동질성 검증 결과에서 흡연량

은 두 군 간에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 이에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실히 규명하기 위하여 실험 

전 금연단계를 공변수로 하고 실험 후 흡연량에 대한 두 군 

간의 차이를 ANCOVA로 분석한 결과, 실험처치 후 실험군의 

평균점수는 3.56점으로 대조군의 평균점수 14.73점보다 매우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9.64, p<0.000) 

<Table 3>.

 금연프로그램이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효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조사 동질성 검증 결과에서 니코틴

의존도는 두 군 간에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므로, 실험 전 니코틴 의존도와 금연단계를 공변수로 하고 실

험 후 니코틴 의존도에 대한 두 군 간의 차이를 ANCOVA로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후 실험군의 평균점수는 1.44점으로 

대조군의 평균점수 3.45점 보다 매우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F=8.60, p<0.00)<Table 3>.

 금연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조사 동질성 검증 결과에서 자기효

능감은 두 군 간에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실험 전 금연단계를 공변수로 하고 실험 후 자

기효능감에 대한 두 군 간의 차이를 ANCOVA로 분석한 결

과, 실험처치 후 실험군의 평균점수는 82.25점으로 대조군의 

평균점수 57.14점보다 매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F=27.43, p<0.00)<Table 3>.

논    의

1960년대 초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식적인 

첫 보고가 미국 보건성에서 제기된 이래, 1990년대에 이미 흡

연자 뿐 아니라 비흡연자도 그 피해가 있음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담배 없는 사회, 직장,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현재 금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이미 수용

된 상태이지만, 흡연은 마약과 같이 습관성이 있으므로 흡연

자는 금연이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금연프로그램을 실시

하고, 흡연량과 니코틴의존도 및 자기효능감에 미친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흡연하고 있는 직장 근로자로, 평

균 20세에 흡연을 시작하였고 평균 12년 정도 된 장기흡연자

들이었다.

본 연구에서 흡연량은 금연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상당히 

감소하여 프로그램이 흡연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본 금연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금연교육과 인지요법으

로 자기효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흡연

은 습관성 중독 행위임으로, 흡연유혹을 쉽게 벗어날 수 없

다. 이에 본 연구에서 금연 후 나타나는 금단증상을 설명하고 

해결법 및 계속적인 흡연유혹에서 이겨내도록 자기의지를 높

이고, 자기효능을 강화시키는 방법들을 알려준 것이 효과적이

었다고 생각된다. 인지요법을 적용한 Choi(2003)의 연구와 체

계적인 인지요법과 단계적 니코틴 감소법을 적용한 Cinciripini 

등(1996)의 금연프로그램 연구에서도 흡연량을 감소시켰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최근 금연교육

론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Diclemente 등(1985)의 범이론적 

모형에서는 금연을 자가변화에 의한 단계적인 과정으로 설명

한다. 담배를 끊을 생각이 없는 계획 전 단계로부터, 금연함

으로써 생기는 이득과 손해에 저울질하고 금연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획단계를 통해, 금연을 행동에 옮기는 행동단계로 

간다고 보고하고, 단계별 중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금연프로그램 적용을 개별이 아닌 집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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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그룹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개인별 변화단계에 따른 변화

기전에 따른 중재는 별도로 삽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험 전 

대상자의 금연단계를 살펴본 결과에서, 실험군은 계획단계와 

준비단계가 많은 반면, 대조군은 계획 전 단계와 계획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볼 때, 차후 연구

에서 금연과 관련하여 교육하고자 한다면, 먼저 대상자의 금

연관련 변화단계를 미리 확인하고 맞춤형 교육이 실시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니코틴의존도는 금연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상당히 감소되어 

본 연구에서 실시한 금연프로그램이 대상자의 니코틴의존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지행동요법이 니코틴

의존도 감소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한 Choi(2003), Cinciripini 

등(1996)의 연구와도 일치한 결과이다. 강한 흡연욕구 정도를 

파악하는 니코틴의존도는 금연의 변화단계와도 관련성이 있어

(Oh & Kim, 1997), 계획 전 단계에서 준비단계로 갈수록 더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는데(Seo et al., 2002), 본 연구에서실험

군이 대조군보다 계획단계나 준비단계에 있는 대상자가 더 

많았으므로, 니코틴의존도가 감소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

각된다. 또한 인지행동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니코틴 의존도가 

5점 이하로 약한 경우에 효과적이며(Shin, 1992), 금연에 성공

한다고 보고되었는데(Shin, 1997),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니코

틴 의존도가 5점 이하로 약한 결과를 보였으므로, 금연프로그

램이 니코틴의존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인 중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금연 관련 자기효능감은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상당히 높

아져 금연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는데 효

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연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씩 

5일 동안 실시하면서 흡연의 해를 시범과 시청각 교육으로 

분명히 알도록 인지시키고, 금연방법과 향후 금연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발생시 대책 등을 확실히 교육한 결과라

고 생각된다. 금연 후 재흡연 시작은 많은 경우 자기조절의 

실패가 그 원인임으로 자기조절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자기효

능감은 자신의 행동변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결과가 긍정적이

면 자신의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으로, 어떤 행

동을 지속시키는 힘이다(Lee, Kang, Lee, & Lee, 2001). 이에 

금연을 위한 자기효능의 강화는 금연 후에도 장기간 지속되

는 흡연유혹시 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Lee 등

(2001)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10시간동안 성취경험

과 대리경험 및 설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자기효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다. 하지만 Lee 등(2001)의 연구대상과 본 연구대상이 다르므

로 이 결과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며, 직장인을 대상

으로 반복 연구하여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Guilliver(1995)

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630명의 흡연자를 6개월 동안 추적

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상자들이 흡연의 재발률이 낮

은 것을 관찰하고, 자기효능감이 금연유지의 가장 강력한 예

측인자로 설명한 것에 비추어볼 때, 본 연구대상자의 금연 유

지의 가능성을 기대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단기만 보았으므로 지속적인 효과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

다고 본다.

결    론

본 연구는 성인 흡연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연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적용이 대상자의 흡연량, 니코틴의존도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비동

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유사실험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에 위치한 두 곳의 직장에 근무하는 

흡연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험군 16명, 대조군 22명이

었다. 금연프로그램은 교육과 활동으로 구성되며 1일에 2시간

씩 5일 동안 총 10시간 시행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6년 

11월 6일부터 2006년 12월 20일까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

용하여 흡연량과 니코틴의존도 및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1.0 PC+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증은 백분율, 평균, χ2-test, t-test 또는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고,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검증

은 ANC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2.57세였으며, 흡연을 시작한 

연령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평균 20세였고 흡연기간은 평

균 12년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금연단계를 제

외한 일반적 특성은 두 군 간에 동질함을 알 수 있었다. 종속

변수에 대한 실험 전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흡연량과 자기효

능감은 두 군 간에 5%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어 동질함을 보였으나 니코틴의존도는 두 군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분석시 금연단계와 사전 종속변

수를 공변수로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흡연량은 실험군의 경우 금연프로그램 적용 전보

다 적용 후 매우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더 높아졌으며,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9.64, p<0.000).

대상자의 니코틴의존도는 실험군의 경우 금연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 매우 감소하였고, 대조군도 약간 감소를 보였

으나,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8.60, 

p<0.000).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실험군의 경우 금연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 매우 높아졌으며, 대조군도 약간 높아졌으나 

점수변화가 적어,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금연프로그램이 흡연근로자의 흡연량과 니코틴의존도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7(7), 2007년 12월 1079

다(F=27.43, p<0.000).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흡연근로자에게 제공된 금연프로그램

이 흡연량을 줄이고 니코틴의존도를 낮추고 금연에 대한 자

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본 금연프로그램은 성인의 금연률을 낮출 뿐 아니라 금연 

후에 계속되는 흡연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신감을 증대

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금연프로그램 적용 시 대상자 수 및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5일 10시간 금연프로그램을 실시한 효과를 검증하였으므로, 

추적조사를 통해 장기간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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